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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 간편해진다

 - 보건소 방문없이 인천광역시의료원서도 신규 등록 가능 -

- 의료급여수급권자·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연 최대 300만원 지원 -  

인천시가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지원신청 절차를 간소화 했다.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올해부터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으로 

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암환자의 경우 보건

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신규 등록이 가

능하다고 밝혔다.

구비서류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기존의 신청 

방법을 간소화해 신청자의 편의를 강화한 것이다.

인천시는 진단부터 치료까지 암 치료의 연속적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

을 대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성인 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들에

게 급여·비급여 구분 없이 연 최대 300만원 까지 암환자 의료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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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.

건강보험가입자는 지난 2021년 6월 30일까지 5대암 국가암검진을 통

해 진단된 암 환자 또는 폐암을 진단받은 사람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

기준 6만2,500원 이하, 직장가입자는 11만7,000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

는 경우 급여 본인부담금을 연 2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.

또한 소아암환자의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

급자는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·재산 조사를 실시해 

모든 기준 충족 시 연 최대 2천만 원(백혈병 및 조혈모세포이식 3천

만원)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.   

      

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"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취약계층 암환자와 

가족의 가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”며 "대상자분들은 

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" 고 말했다.


